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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수자원 전문가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2일 서울에서 기후대응댐 등 수자원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수자원 전문가 5명을 만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 등에 대응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직면한 물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 30일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의 필요성 등 수자원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수자원 전문가와 함께 댐 주변지역 지원방안, 지역 우려사항의 

해소방안 등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향후 

수자원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신규 기후대응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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